
색 다른 황변화(黃變化)의 트러블  

흰색의 섬유 제품에서 황변화 문제는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업

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며, 페놀계 산화 방지제와 산화질소(NOX 

산소와 질소의 결합체로서 8가지가 있어, 이들을 망라한 분자식) 가스에 의

하여 만들어지는 스틸벤퀴논(stilbene quinone)이 황변화의 원인 물질임이 이미 

판명되고 있다. 학계나 업계에서는 “BHT(Butylated Hydroxy Toluene) 황변”으

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산성 상태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이

다.  

그러나 이외에 또 하나의 색 다른 황변화의 원인 물질로서 고대부터 사용

되고 있는 그림 물감의 재료나 안료로도 사용되고 있는 산화철이 있다.  

산화철은 철의 녹으로서 일반적으로는 갈색 또는 적갈색을 떠올리게 되는

데, 산화철의 색소 가운데 소위 벵갈라(bengala)색이라고도 하는 적갈색은 산

화제2철(Fe2O3)로서 컬러 인덱스(color index)명으로 “Pigment Red 101”이 있으

며, 황철광으로 채취되는 노란색의 산화철은 황색 산화철이라고 하여 화장품 

원료나 의약품 첨가물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컬러 인덱스는 “Pigment 

Yellow 42”로 알려져 있다. 흑색 산화철은 산화제1철(FeO)로서 컬러 인덱스는 

“Pigment Black 11”로 알려져 있다.  

리넨 서플라이(linen supply : 호텔 내 세탁소)로부터 이불요나 베갯잇이 누

렇게 변색하였는데 세탁하여도 희게 되지 않아 종종 애먹고 있다는 문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때에는 황색 산화철 성분에 의한 오염인지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BHT 황변”은 메탄올로 씻어주면 쉽게 녹아 없어지므로 원인 규명이 쉬운

데, 용제나 활성제로는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EDTA(ethylene diamine 

tetra-acetate acid)와 같은 금속 이온 봉쇄제인 킬레이트제(chilating agent)의 용

액으로 끓여서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으면 금속계 오염임을 알 수 있다.  

형광 X선으로는 간단히 철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데, 화장품이나 의

약품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연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옥살(oxalic acid)으로 처리하는 것도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리넨 

서플라이에서는 그 정도까지 원인을 식별하여 처리할 만한 상황이 안되므로 

흰색 섬유품이 황변하면 모두 “BHT 황변”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분명히 쉬트(sheet)로 폴리우레탄의 매트리스 따위를 둘러싸는 일이 많아 

BHT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황색 산화철과의 복합 오염이나 크림색 섬유 제품에 오염된 황색 

산화철은 보통 식별하기 어려우며, 점포에 진열된 상태에서 서서히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색하는 사고도 있어 무기 안료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  


